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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인타운에 새 랜드마크
‘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’ 건립된다

한미커뮤니티 미술가협회,
‘자연과 공존’ 주제 정기전

글렌데일 
평화의 소녀상 수난

‘오물 테러’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

로에 한인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코리아타운 게이트웨

이가 건립된다. 

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설계사인 JFAK사는 지난 19

일“LA시가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건설 및 예산 집행

을 승인했다.”며“이에 따라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건

립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.”고 전했다.

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는 다울정 옆에 한인타운을 

상징하는 LED 아치형 게이트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약 

150만 달러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

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는 태극기 문양 등 한국 고유

의 문화가 반영된 디자인으로 한인타운의 랜드마크가 

될 전망이다. 

JFAK사의 엘리스 김 공동대표는 지난 22일“구체적인 

펀딩 규모와 건설 일정은 LA 시정부와 조율중에 있다.”

면서“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의 최종 디자인 마무리 작

업도 진행중에 있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LA한인타운 내에 위치한 피오피코도서관(7가

와 옥스포드 인근) 주차장‘포켓 공원’예산도 LA시의

회 승인을 받았다. 2014년 허브 웨슨 시의장(10지구)이 

‘한미커뮤니티 미술가협회’(KACAA, 

회장 김배근)가‘자연과 공존’이라는 주

제로 제8회 정기전을 연다. 

8월 1일(목)부터 10일까지 부에나파크

의 더 소스몰 사무동 4층(6940 Beach 

Blvd. D-405, Buena Park, CA 90621)에

서 리는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배근 

회원을 비롯한 29명의 작품이 전시된다. 

KACAA의 박영구 상임고문은“전시되

는 작품들은 자연을 작가의 관점에서 재

해석해 원시시대 이후의 순수한 자연의 

모습을 담고 있다.”며“회원들이 지난 2

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

방침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

는 가운데 글렌데일에 있는‘평화의 소녀상’

얼굴이 지난 한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동물 

배설물로 더럽혀지는 일이 발생했다. 

지난 25일 CARE(위안부 행동·구 가주한미

포럼) 김현정 대표는“글렌데일 중앙도서관 

앞 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얼굴 부위에 

개 배설물을 묻히고 주변에도 배설물을 쏟아 

놓았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가져다 놓은 것

으로 보이는 화분들도 깨져 있어 현지 경찰이 

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”고 전했다.

김 대표는“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 때

문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.”며“많

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절대 용납할 수 없

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

다.”고 말했다.

7월 30일로 건립 6주년을 맞는 글렌데일‘평

화의 소녀상’은 한국 밖에서 세워진 첫 소녀

상이다. 2014년에는 미국에 있는 일본계 극우

단체가 소녀상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

하는 것이라며 철거 소송을 내고 일본 정부가 

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며 압박했지만 소송

은 각하됐다.

발의한 이 프로젝트는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을‘포

켓 공원’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만드는 계획

안이다. 

도서관은 계속 운영되며 포켓공원에는 녹지 공간 외

에 농구와 테니스 코트 등 운동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.

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

다. 전시 작품을 통해 자연에 

대한 다양한 해석을 경험을 할 

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리셉션은 8월 3일(토) 오후 5

시부터 8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

열리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-

금요일은 오전 11시~오후7시, 

토, 일요일은 오후1시~6시까

지이다.

관람과 주차는 무료이다.

▶ 문의: (714) 392-8400

커뮤니티 소식

▲ 글렌데일에 세워진 ‘평화의 소녀상’에 ‘오물 테러’가

 발생해 글렌데일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

▲ LA 한인타운에 들어설 ‘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’의 조감도. ⓒJFAK

아래는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에 즐어설 ‘포켓 공원’ 조감도


